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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현안 :

중국 동충하초 성분 건강보조제 규제 강화,

년 월 일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식약국은 동충하초 를 사용한 건강보2016 2 26 , ( ) ( )冬虫夏草

조식품의 생산을 허용하는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법령 제 호 동충하초사용보조식품22 「

시범공작방안 의 실행을 중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내에서 동충하초의 사용과 판매가 불투명.」

해질 전망이다.

중국 식약국은 동충하초의 건강보조식품 생산 및 판매 시 사전에 당국의 승인심사와 등록을 거쳐야

할 것을 공지하였으며 공포일로부터 즉시 규제가 적용되었다 사전 심사와 등록절차 등이 까다로워, .

동충하초 수출이 어려웠는데 이번 규제는 사실상 동충하초의 건강보조식품 사용을 제한한 것이다, .

중국 당국은 년 동충하초의 일반식품 사용을 금지하였는데 동충하초의 효능과 건강보조식품의 품질2010 ,

제고를 이유로 년에 허용 규정을 만들어 동충하초의 건강보조식품 사용을 허가해왔다 그러나 지난2012 .

월 일 식약국에서 시중 판매되는 동충하초 제품을 검사한 결과2 4 , 의 비소가 검출되어 큰4.4~9.9mg/kg

파문을 빚으며 논란이 일었다 전문가들은 동충하초의 비소 함량 기준은 미만으로 제한해야. 1.0mg/kg

한다며 비소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일부 건강보조식품 생산업체에서 동충하초의 중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납 분말을 첨가한 것으로 밝혀졌

는데 소비자들의 동충하초에 대한 불신은 높아져가고 있다 중국 당국은 동충하초 제품의 검사를 강화, .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중국 소비자들에게 동충하초에 대한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번 규제 강화로 인한 중국으로의 동충하초 수출 전망은?

중국에서 동충하초는 보건식품으로 등록되어 일반식품과 달리 사전 등록절차가 까다롭다 게다가. ,

수출입야생동식물상품으로 지정되어 중국멸종위기수출입관리사무실의 수출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수출이 매우 어려웠다 이번 규제 강화로 사실상 동충하초의 대 중국 수출이 불가능해지면서 새로운. ,

판로 개척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건강보조식품 원료인 동충하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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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충하초를 비롯한 약용버섯 종을 스타제품으로 지정하여 해외시장2016 4 5 , 5

진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수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만큼 수출국의 비관세장벽 또한 주목.

해야하는 시점이다 동충하초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생산 기업은 중국으로의 수출에 대비하여 중국 식.

약국 의 관리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중국으로 동충하초의 직접 수출이 어렵(CFDA) . ,

다면 동충하초의 추출물을 이용한 아이디어 상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중국 동충하초 등록 및 수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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